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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푸드, 중동 모래바람 속 수출 쾌거!
 - 중동전쟁에도 중동(GCC) 37.6%↑ 등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수출실적
 - 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경(72억원)으로 211개사의 물류 부담 완화 등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4월(누적) 케이

(K)-푸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35.8억 달러라고 밝혔다.

  * 농식품 수출액: (‘25.4월) 3,423.4백만 달러 → (’26.4월) 3,583.4백만 달러(4.7%↑)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6.2억 달러), 과자류(2.7억 달러), 음료(2.4억 달러), 

쌀가공식품(1.0억 달러) 등이,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57백만 달러), 포도

(18백만 달러), 배(8백만 달러) 등이 K-푸드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증가율): 라면 616.6백만 달러(28.9%↑), 과자류 265.0(7.7↑), 
음료 236.7(6.5↑), 쌀가공식품 101.2(11.7↑)

 ** 주요 신선식품 수출액(증가율): 딸기 57.4백만 달러(16.5%↑), 포도 17.5(25.5↑), 배 7.7(62.4↑)

  미국(8.9%↑), 중국(15.5%↑) 등 주력시장과 함께 유럽연합(EU, 8.7%↑), 

중남미(13.6%↑) 등 신규 유망시장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에도 중동(GCC) 권역에 전

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1.6억 달러가 수출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가/권역별 수출액(증가율): 미국 659.0백만 달러(8.9%↑), 중국 522.9(15.5↑), 
                               EU 331.6(8.7↑), GCC 159.7(37.6↑), 중남미 85.3(13.6↑)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이후,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의 외부 전문가 

풀을 중동 지역, 운송·물류, 외환·환리스크 등의 분야에 기존 33명에서 53명

까지 충원하였다. 또한, 국내 물류업계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지사를 통한 현지 바이어 밀착 소통 등을 통해 해상·내륙·항공 물류 동향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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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는 중동 주요 관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제벨알리(Jebel Ali)항 

대신 코르파칸(Khor Fakkan)항을 통해 수출제품을 내륙으로 우회 운송

하고 있고, 신선 과일은 유류 할증료 등의 높은 추가 물류 부담에도 항공 

운송을 지속하면서, 자체 감내 또는 납품가 조정을 최소화하며 공급망 

중단 제로와 거래 바이어와 두터운 신뢰 구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중동 수출길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사우디로 쌀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재다

는 당초 하역 항구로 냉장 컨테이너의 입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우

회 경로 정보가 절실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aT 두바이 지사, 물류·법률 전문

가의 입항 가능 항구 정보와 항구별 운송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

재다는 적확한 정보를 토대로 현지 바이어와 수출 일정을 성공적으로 조율

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하였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수출실적 또는 중동 경유 수출실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경 사업(72억원)의 대상기업 211개사를 선정하였다. 중동 

수출실적 또는 중동 경유 수출실적, 신선식품 수출실적, 신규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피해 지원과 애로 해소에 부합하도록 

지원 사업비의 50% 이상이 물류 항목으로 사용되게 하였고,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위험 할증료, 우회 운임료, 화물 지체료, 회수/반송료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발생한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

이다. 

  두바이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딸기를 수출하는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은 

“3월 초 러시아로 수출되는 딸기가 두바이에 막 도착하였을 때 중동 전쟁이 

발발하여 현지에서 폐기되었고, 물류 차질로 바이어 주문이 축소/중단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수출바우처 추경이 딸기, 복숭아, 

포도, 키위 등의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물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3 -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선전(善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고군분투와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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